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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원지기가 나무마다 퇴비를 하면 건강한 나무일수록 영양분을 잘 흡수한다. 이와 같

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주신다. 그러나 선을 행할수록 그 사랑을 더욱 잘 흡수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그 사랑을 더욱 잘 흡수한다.

2. ‘말씀’만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

3.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다. 고로 누구든지 성삼위를 사랑해

야 통하고 그 사랑을 흡수할 수 있다.

4. ‘사랑’은 마치 만물에게 ‘물’과 같다.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

5.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하시면, 인생은 바로 죽는다.

6.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죽은 자도 바로 살아난다.

7. 사랑 없이는 구원이 안 된다.

8. 진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

9. 사랑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10. 밥을 주고, 젖을 주고, 재워 주고, 입혀 주고, 돈을 줘도 사랑 없이 기르면 그는 죽은 

인생이다.

11. 사랑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12. 전능하신 성삼위의 ‘사랑’ 때문에 우주 만물과 지구와 인생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13. 태양 자체가 불과 빛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14. 사랑이 없는 곳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창조하셨다.

15.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다.

16. 참사랑은 늘 첫사랑을 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17. 사랑이 식으면 끓던 물이 식은 것 같아서 기능을 못 한다.

18. 사랑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사랑은 차원을 높여야 식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할수록 희망이다.



19.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귀한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다 하나님이 주시면 처음에

만 좋아서 쓰다가 나중에는 버린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만 가지고 성삼위를 사랑하면서 살아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근본체로서 그를 자기의 사랑하

는 자로 삼고 사는 자는 세상을 다 가진 자다. 

21. 전능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다 가진 자다.

22.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쓰다가 버리지만, 사랑을 가진 자는 안 버리고 평생 귀히 

쓴다. 


